
설원을 마주한 저녁

곧 늦고, 곧 늙을 텐데, 무슨 방법이 있을까. 다시 뒤돌아보는 긴 사

계절은 동명이인으로 겨울을 살았다고 할밖에 달리 표현할 수 없으

려나. 결국 그 겨울은 나를 낳아준 친아버지 같다고나 하고. 그만큼

아프기만 한 사람이 거듭 살러 가려는 와중에 두 사람이 한 사람같

이 나달던 급한 마음의 시간은, 겨울 눈밭까지 굴러온 내밀한 간원이

소소한 구석에서 어루만지는 숨은, 떨리고 가쁘기만 했을 텐데. 어디

로 가나. 모진 겨울만 산 사람이 살아서 한 번 겨울 밖으로 반지랍

도록 눈사람을 굴리며 살러 가고 싶은 이생의 운명은 모두 비슷했

던 걸로 안다. 그러니 표류 라는 물병편지는 지리상으로 갈 수 없는

장소에 닿을 수 있는 발걸음이라는 듯이 아직도 흘러가는 거겠지.

당신께 살러 간다는 눈밭의 다짐으로 흰 호청의 요 같은 눈부신

흰빛 이 나오고, 세상 어디서는 차가워진 볕 자락이 깔리는 눈길 위

에 굴러가는 눈사람이 또 있을 것이다. 시여, 아름다움을 겪기 위한

것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. <시인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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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94)삶과 당당히 마주한 찬란한 이름 어머니

채기선 개인전 어머니의 바다

채기선 작 그녀에게 사랑과 존경을 기선이 어머니

작가의 유년 시절은 해녀 어머니

와 삼춘들이 함께했던 바닷가의

기억으로 물들어 있다. 30년 동안

한라산을 그리면서도 어느 순간

마음 속에 파도소리가 들리면 꿈

틀거리는 무의식의 깊은 감정이

올라옴을 느낀다. 문득, 가슴 뭉클

해지는 그 울림이 어머니와 이어

진 바다의 기억에서 비롯된 것임

을 깨닫는다.

작가가 화폭 위 그려낸 어머니

의 바다 는 강렬한 물결로 펼쳐진

다. 그 바다를 마주하고 있는 해녀

의 뒷모습은 흔들림 없이 가족을

위해 굳건히 서 있는 어머니의 강

인함을 투영한다.

채기선 작가가 서른여섯 번째 개

인전 어머니의 바다 로 관객과 다

시 마주한다. 화가 아들이 팔순을

맞이한 어머니에게 바치는 헌정 전

시다. 동시에 세상의 모든 어머니

와 해녀들에게 존경과 사랑의 마음

을 전하고 싶어 어머니 를 주제로

삼아 마련했다.

작품 한라산 꽃밭을 그녀에게

는 어머니에게 꽃밭을 선물하고 싶

은 아들의 마음이 담겼고, 캔버스

가득 사랑과 존경의 꽃말을 지닌

붉은 칸나를 채운 그녀에게 사랑

과 존경을 은 어버이날 카네이션을

달아드리듯 어머니를 향한 깊은 마

음을 담아 커다랗게 그려넣었다.

화가인 아들로서 어머니께 해드릴

수 있는 존경과 사랑의 표현이라고

생각하며, 더 커다랗고 두텁고 강

렬하게 화폭에 새겼다.

그리고 자식에게 작은 것이라고

주고 싶은 어머니의 소박한 마음을

표현한 머그라-추석 어느날 까지,

전시작은 어머니를 향한 애틋한 작

가의 마음이 하나의 이야기처럼 엮

여 다가온다.

15년 전 어머니의 모습을 그린

기선 어머니 를 비롯해 윤형이

어머니 , 애순이 어머니 등 작가

에게 모두 어머니 같은 지인의

어머니를 그린 작품도 다수 내걸

린다.

전시는 이달 4일부터 16일까지

한라일보 1층 갤러리ED에서 진행

된다. 관람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

시까지 가능하다.

오은지기자 ejoh@ihalla.com

꿈을 향한 꼬마탐험대의 힘찬 날갯짓

제주시 창작뮤지컬 부종휴와 꼬마

탐험대 날개 가 올해도 관객과

만난다.

오는 15일(오후 7시)과 16일(오

전 10시30분) 이틀에 걸쳐 제주아트

센터 대극장에서 총 2회 선보인다.

부종휴와 꼬마탐험대 날

개 는 70여 년 전 김녕초등학교

부종휴 선생님과 제자들이 만장굴

을 발견했던 일대기와 그 도전 정

신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뮤지컬로

제작 각색한 작품이다. 원작은 강

순복 작가의 동화 괴짜선생과 꼬

마 탐험대 다.

이 작품은 지난 2022년 또 하나

의 제주콘텐츠 뮤지컬로 첫선을 보

이며 주목받았던 어린이 창작 뮤지

컬 부종휴와 꼬마탐험대 에 날

개 란 부제를 달고 (주)호은아트

주관으로 대본부터 음악, 연출 등

모든 것이 새로운 모습으로 지난해

초연(사진)됐다. 공연은 제주의

학생들이 주축이 된 제주 소재 어

린이 뮤지컬 이라는 의미에 더해

교육적이고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

하며 호응을 얻었다.

올해는 지난해 공연에 참여한 주

연 배우 이외에도 제주 출신 뮤지

컬 배우들이 주 조연으로 더블 캐

스팅돼 무대에 오른다.

관람료는 무료며, 티켓 예약은

오는 14일 낮 12시까지 제주아트

센터 누리집에서 1인 4매까지 가

능하다. 오은지기자

제주이야기로

재해석된 맥베스

셰익스피어의 명작 맥베스 가 제

주어와 제주의 정서를 입고 재탄생

한다.

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은 2024

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

의 일환으로 극단 공육사의 제주

어로 얘기하는 제주 이야기 맥베

스 공연을 오는 7일 오후 3 6시

총 2회에 걸쳐 개최한다.

극단 공육사는 원작의 강렬한 드

라마와 비극적인 서사를 제주 문화

의 독특한 맥락 안에서 새롭게 해

석했다. 각색과 연출은 류태호가 맡

았다.

무료 공연이며, 각 회당 330명까

지 선착순 입장할 수 있다.오은지기자


